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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
배포일시 2018. 9. 20.(목) /총 3매(본문3)

담당
부서

주거복지정책과 담 당 자
∙과장 김석기, 사무관 좌명한, 주무관 민현식
∙☎ (044) 201-4740, 3363

보 도 일 시
2018년 9월 21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9.21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

8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

- 전월 대비 사업자는 23.5%, 주택은 21.2% 증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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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8월 한 달 동안 8,538명이 임대사업자로 

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.3%, 전월 대비 23.5% 증가하였으며, 8월

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5,277채로 전년 동월 대비 76.7%, 전월 

대비 21.2% 증가하였다고 밝혔다.

[ 등록 임대사업자 수 ]

□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8,53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

(’18.8월말)까지 총 34만 5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.

* ’18년 7월: 6,914명 신규 등록, 총 등록사업자 33만 6천 명

ㅇ 지역에서는 8월에 서울시(3,270명)와 경기도(2,922명)에서 총 6,192명

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.5%를 차지하였다.

* 서울시: 강남구(308명), 송파구(275명), 양천구(218명), 강서구(186명), 노원구(172명) 순

* 경기도: 고양시(321명), 용인시(297명), 수원시(276명) 순

* 그 외 광역권: 인천(350명), 부산(343명), 대구(228명), 경북(194명) 순

[ 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(단위: 명) ]

[ 등록 임대주택 수 ]

□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5,277채*이며,

현재(‘18.8월말)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 3천 채다.

* ’18년 7월: 20,851채 신규 등록, 총 등록주택 수 117만 6천 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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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역별로는 8월에 서울시(8,744채), 경기도(7,073채)에서 총 15,817채가

신규 등록되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.6%를 차지하였다.

* 서울시: 강남구(1124채), 송파구(795채), 양천구(577채), 서초구(523채), 관악구(514채) 순
* 경기도: 수원시(869채), 용인시(780채), 고양시(665채)순
* 그 외 광역권: 부산(2,193채), 광주(971채), 전북(948채) 순

[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]

□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(연 5%)되고 장기 

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

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해나가는 한편,「9.13 주택시장 안정

대책」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ㅇ 이를 위해 우선, 렌트홈(임대등록시스템) 및 RHMS(임대차정보시스템)

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

터링하고,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세금탈루 여부 등이 

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,

-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

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위반시 세제혜택 등이 

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과태료도 강화할 예정이다.

ㅇ 아울러,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

미리 알리도록 하고,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

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좌명한 사무관(☎ 044-201-47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


